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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자 그대로 폭염이다. 캘리포

니아의 여름 햇볕은 가히 살인적

이다. 햇볕은 피부의 적이다. 하지

만 여름 피부를 위해서는 자외선 

차단제만으로는 부족하다.‘피부 

열’도 신경 써야 한다. 뜨거운 여

름볕에 노출되면 피부 온도가 급

격히 높아져 모공이 늘어지고, 피

부 속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분해

돼 노화를 촉진한다. 여름철 달

아오른 피부를 다스리는 법을 스타일M(stylem.mt.co.kr)

이 소개했다. 

▣ 달아오른 얼굴, 피부 노화·트러블 촉진

피부 온도는 한여름 직사광선에 15분만 노출돼도 정

상 체온 36.5℃를 훌쩍 넘어 40℃에 육박한다. 피부 온도

가 높아지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는 건조해지며, 

모공은 늘어지고 탄력은 떨어진다. 피부 온도가 1℃ 올

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가 10%나 증가하기 때문에 여드

름 등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.

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피부 적정 온도 

31℃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. 여름철 후끈 달아오른 피부

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바로 가져다 대는 건 금물. 급격

한 온도 변화는 피부에 해롭기 때문에 열을 서서히 식히

는 것이 중요하다.

피부 진정 효과를 지닌 알로에젤을 바르거나 쿨링 기

능을 지닌 크림, 젤 타입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면 서서

히 피부 열을 내릴 수 있다. 쿨링 기능을 지닌 뷰티 디바

이스를 활용해도 좋다. 하이드로겔 마스크(겔 타입 마

스크)는 피부에 붙이는 즉시 쿨링 효과를 느낄 수 있어 

여름에 특히 유용하다. 화장솜에 토너나 퍼스트 에센

스를 듬뿍 적셔 냉장고에 잠깐 보관한 뒤‘스킨 팩’처

럼 활용하면 쿨링 효과는 물론 수분 공급까지 할 수 있

어 1석2조다.

▣ 직사광선 받는 ‘두피’, 방치하면 

탈모

두피 역시‘머리 피부’인만큼 온

도 관리가 필요하다. 태양열과 자

외선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

많이 받는 두피는 온도가 쉽게 올

라가는데다, 자외선 차단이 어렵기 

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.

두피 온도가 상승하면 모세혈

관이 확장돼 두피가 붉어지고 화끈거리게 된다. 또한 열

을 방출하기 위해 모공이 확장되고 모근이 약화되는데 

이런 이유로 모발이 쉽게 빠지기도 한다. 높아진 두피 온

도에 피지와 땀 분비량이 급격히 늘 경우, 환경이 습한 

만큼 두피 염증이 생기기도 쉽다.

▣ 간단한 ‘쿨링’ 관리법

벌겋게 달아오른 피부를 다스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

은 미스트를 뿌리는 것이다. 피부 진정 기능을 지닌 미

스트를 뿌리면 얼굴의 열기를 금방 식힐 수 있다. 단, 너

무 자주 뿌리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하루에 2~3

회 정도만 뿌리는 것이 좋다. 

찬 물에 적신 손수건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. 차

가운 손수건으로 목 뒤를 마사지하듯 닦아내거나 잠깐 

올려두면 열을 가라앉힐 수 있다. 냉방 중인 사무실에선 

춥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강력하다.

두피는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, 수면 부족으로도 뜨거

워질 수 있다. 두피 쿨링 아이템을 마련해두면 여름이 아

니더라도 4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다. 

두피 쿨링 토닉이나 두피 세럼을 뿌린 뒤 두피를 가볍

게 마사지하면 한결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. 두피용 

미스트도 쿨링에 도움이 되는데, 부득이한 경우 일반 미

스트를 뿌려도 좋으며, 제품을 냉장 보관한 뒤 사용하면 

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
“뜨거운 피부, 노화 부른다”… 피부 열 내리는 법은?


